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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生氣通天論五味傷的內容提起7五藏資於五味, 但是過多~lj反傷五藏‘ 這篇文章的注釋可以分寫frp

此三條. 其-是改正本文的남, 苦字, 一致與五行뼈覆. 其二是不修訂本文, 解釋끼X文以五行之間相互關係, 

其三是以五味的|生質解釋本文.

論者解釋本文以藏氣法時論的文章. 其解釋就是以藏氣法時論苦欲補i월的i훨解釋本文的內容1 連系兩篇

的內容, 就可以看到맙-醒, 1[j、-#, 牌-뿜, 뼈 辛, 賢-敵的명a屬關係 這雖然與五1J햄리靈沒有關係, fJl.是用

五味aγI'뽀質, 可以解釋本文的五味過多的病變

關鍵詞 ; 生氣通天論, 五味傷, 藏氣法時論, 뿜欲補i옳 

I 序 論

자연계속의 무수한 생물처발은 각기 나름대로 

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았다 그 생활 

방식이 각기 다르재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처한 환경 속에서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 

고 였마. 이러한 대 원칙은 인간에게도 예외 없 

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얼고 었는 “웰벙” 바람 

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자만, 궁 

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간이 자연에 순응할 것 

인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의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天A相應”이라 

* 교신저자 ‘ 방정균, 강원도 원주λl 우산동 뼈번지 상 
지대학교 한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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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하면서, 인간이 자연계의 법칙과 변화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방식을 조절하여 天氣

를 받아들이고, 五味를 적절하채 섭춰하여 地氣

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의 규율에 순응해 가야 

하논 것이다. 

적응 혹은 순응은 항상 적절하여야 함을 강조 

하고 있으니,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환경 o]라도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건강올 해칠 수가 있는 것 

이다 T素맴·生氣通天論』에서 제시한 五味傷과 관 

련된 내용은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얀 

간이 7)(.뤘之氣엔 五味에 의해서 생존하고 건강을 

유지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건강 

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여다 그러내 이 문장은 

五味와 五藏의 배속에 있어 기존의 오행배속과 

부합되지 않는 문체점이 있다 또 한편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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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장 구도상 五味1t 過했을 때 나티나는 병 

변을 섣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둥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역대 의가들의 주 

장플 요약해 보면서, 아울러 『素問·藏氣法時論』의 

문정을 통해 본 문장올 해석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問·生氣通天論J에서는 五j〕짧이 五'*-에 근본 

하여 생겨나지만, 五味의 섭취가 지나치게 되면 

도리이 오징을 傷할 수도 있다는 문장이 았으나 1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쓸之대i生, 本在五味, 陰之五宮, 傷在五味, 是

故味過於醒1 !If氣以j車, 때氣乃總. 味過於觸, 大骨

氣勞, X.~llJL, I~、氣jf[J. 味過於닙-, i~、氣端滿, 色黑,

l염氣不짜‘ n,未過於苦, 써l氣不滿, 뽑氣乃!훔. 味過於

平, wi!J!Ki:IH‘l!. 精神乃央, 是故짧和五味, 骨正節
것, 氣1fn.以流, nhJI띠以密、’ 껏n;죠n1J퓨氣以精, 5퍼;효껏n 

法, f효有天命,(陰인 오징 이 生하는 바는 근본이 

五味에 달려있으나, |쏠인 오장이 傷하논 것도 五

n,未에 달려있다, 이라한 까닭으로 醒味가 지나치 

면 nr氣기 념쳐나 꽤氣가 이에 끊어지게 된다 

|때未가 지나치게 되면 大骨의 7]운o] 수고롭고 

llJLI처이 오그라들고 心氣가 역제된다. 납味가 지 

나치게 되면 心氣가 퍼지지 못하여 숨을 헬떡이 

고 기슴이 그득하게 되고, 엘굴색이 검어지고 선 

기가 不衛하게 된다. 苦味가 지나치깨 되면 牌氣

가 적셔지지 못하여 뽑氣가 이에 두터워지게 된 

다‘ 팎味가 지니치게 되면 1i%服이 늘어지게 되고 

정신이 손상블 엽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五妹

륜 삼가야 댐·이 곧마르게 되고 節이 부드려위쳐 

氣Jin.이 잘 흐르게 되고 陳理가 치멸해지니, 이와 

갇으면 骨氣가 정멸해 진다. 五味른 조절하는 방 

도륜 양생의 법과 갇이 하여야 길이 天命을 둘 

수 있게 된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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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열거한 모든 으l가들이 五味가 過하여 王L藏을 傷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 

변의 설명에 있어서는 의가틀마다 마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오행약 상호관계, 즉 相克과 相臨

등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오미의 성질을 

이용하여 설맹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 

행외 상호관계와 오미의 성질 등으로 설맹하7]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병변이 아난 것으로 이해 

하는 모순음 보이기도 한다, 또한, #味와 苦味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오행배속과 맞지 않는다 

는 이유로 본문을 수정하여 야해하는 의가도 있 

다. 이와 같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의가들마다 

달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 

는바, 본문에서 각 의가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삼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素問藏氣法時論』의 문 

장을 통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五味의 五行햄B屬에 의거해 원문을 수 

정한경우 

오미의 오행배속에 의거해 원문을 수정하여 설 

명한 의가로는 楊上善2)과 개波元堅이 있마 이 

두 의가는 #뼈와 뿜味를 각각 牌와 心으로 연결 

하여 1 전체적으로 五味를 오행배속과 맞추고 있 

으니 1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楊上善

是故味過醒, }ff·氣以律, 8퍼氣乃總 

味過f敵, 則大骨氣勞, 短ijJL氣M.

味過苦1 心氣R쁨滿, @,黑, 뽑不衛‘ 

1) 洪元핸, 「精校 .;tr帝內經素問』, 束洋j햄學liJ;究院 出!:&

홈Ii, 1981, 17쪽 
2) 楊上善은 남味와 苦"*의 순서를 오행배속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또한 五l\t-의 과디섭취로 인히l 발생하는 
病變에 있어서도 여러 곳에서 본문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후세 의가들로 
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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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過予#, 牌氣i需, 뿜氣乃훔. 

味過手辛1 節!llU且뼈, 精神乃央.3l

이상에서 보듯이 『太素』에 나타나있논 문장은 

현존하는 『內經』의 문장과 비교할 때 여러 곳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五味의 배 

속문제를 살펴보면, 번저 “苦味’의 경우 『內經』에 

서는 “납味”로 되어 았다. 이에 매해 楊上善은 苦

味를 주장하변서, “,c氣I옮滿’의 병변에 대해서는, 

本味에 해당하는 뿜味를 과다하게 섭취하여 생기 

는 엽傷의 의매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色黑,

뽑不衛”의 병변은 뿜밍£의 과다로 ’b氣가 過盛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4) 한편 “it味’’

경우 『內經」에서는 ‘‘苦味’’로 되어 았다, 이에 태 

해 楊上善은 it味를 주장하면서 , t생변을 남味의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5). 특이한 것은 『內*잃원문의 경우 “牌氣不、橋’

로 되어 있는 것을 꺼輔릎펌로 고치면서 , #味의 

과다로 인해 牌氣의 적셔주는 작용이 손상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升波元堅

味過手i=t. 太素#作苦. 衛fp衛. 楊日苦以資心,

今苦過傷心 堅按作뿜옆불 蓋言味過子苦,心氣過

實, 以寫U굶滿 火尤血;操, 故色黑, 水火不濟, 故賢

氣不徵也, (『內經』 의 ‘味過予납’에 대해 『太素』는 

‘#’을 ‘뿜’로 썼고, ‘賢氣不衛’에 대해 ‘衝’을 ‘衛’로 

고쳤마. 楊上善은 “苦味는 心을 자양하는데, 지금 

苦味가 지나쳐 心을 傷한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보건대, “苦”로 바꾸는 것이 옳다. 苦味가 지나치 

변 心氣가 지나치게 實하게 되므로 빼兩하게 된 

다 火가 항성히면 血이 마르게 되므로 얼굴색이 

3) 錫上善 縣注, 『월帝內經太素~. 科學技術文斷出~ffd:,
2(때, 74∼75쪽 

4) 前抱書, 74쪽 

“苦以資心, 今苦過f易心, n밟h햄웬;~±, 則賢氣無力, 故色黑
而不能衛111.’’

5) 前揚書, 74쪽 
“바以資牌氣1 今납過傷牌氣i需, 令心R젠봅氣훔盛也.” 

『素問·生氣通天論」의 五味傷에 대한 考察

검게 되고, 水火가 不濟하므로 뽑氣가 不衛하게 

된다.) 6) 

판波元堅은 ti味를 苦味로 바꿔야 한다는 『太

素』의 주장을 따르면서 피、氣P밟滿’을 本味를 과다 

하게 섭취함으로 인해 心氣가 過實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았다. 다만, ‘色黑, 賢氣不衛‘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재시하고 있다 즉, 뿜味의 

과다로 인해 火가 盛해지게 되면 Jfn.(j별波)이 마 

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얼굴색이 검게되고7)' 

火가 盛함으로 인해 水火不뺑를 초래하여 뽑氣가 

不衛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味過子뽑, 太素苦作납, 無不字 楊日ti以資牌

氣, 今납過傷牌氣i需, 令•L、問, 뿜氣훔盛也. 注日]享

者敎]훔也, 獲滿也. 經파土太過티敎뿔是也. 堅按作

ti寫是 據過醒↑에IJ, 不字當作以字, 亦言味週子납, 

則牌氣過寶, 몹氣澈車也. 尤J「읍醫學讀書記티牌氣不 

i橋, 뽑氣乃뽑者, 由牌不能寫뿜行其律波, 而뿜끼「주 

能輸其*춤氣予牌也‘ 몹不輸, B縣行, ~ljj軍械獨帶予

뿜,而몹乃庫,훔,增帶也.寧彈庫之足言짧,此說 

未必然.(『內經』의 ‘味過手苦에 대해 『太素」는 ‘뿜’ 

를 ‘납1으로 썼고, ‘無’자가 없마. 楊上善은 ‘텀味 

는 牌氣를 자양하는데 지금 납味가 지나쳐 9명氣 

의 적셔주는 작용을 손상시켜 心으로 하여금 맙 

답하게 하고 뽑氣가 두럽고 성하게 힌다.”라고 하 

였마 注에 말하기를 “훔는 敎層하마는 뜻이요 옹 

체되었마는 뜻이다 『經』어l 말하기를 ‘士가 많이 

쌓인 것을 두터운 언덕이라고 한다.’라 하니 이것 

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보컨대 ‘람’으로 고치는 

것이 옳고, 過戰의 여}에 근거하면 .不’자는 마땅히 

‘以’자로 고쳐야 하내, 남味를 많이 먹으면 牌氣가 

지나치게 實하게 되어 뿜氣가 두터워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尤↑감는 『醫學讀書記』에서 ‘’‘H觸

6) 꺼波元뿔, 『素問紹識』, A民衛生벼l따社, 1984, 403쪽 
7) “火元血짧”하여 얼굴색이 검게 된다는 것은 水의 本
色인 黑色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진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즉 火기 
勝하여 律뼈이 타버린 결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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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n힘, 댐氣乃멀’는 씨!가 볍륜 위하여 그 진액을 

운행히지 못하고, 펌는 그 정기륜 ll애로 보넬 수 

없논 것이다. 띔가 보내지 못하고 써’가 운행하지 

못하니, 진액이 홀로 엽에 적체되어 띔가 oj 어} 

두터워 지논 것이다.”리고 히였다. 차라랴 ?멸멀 

(뺏뺏하고 두터워 잔디)리고 하띤 딸이 될지언 

정, oj 섣명은 밴드시 그렇지는 않다. )8) 

휴l\t에 있어 『太땅』의 주장윤 I냐라 납味로 고 

쳐야 한디고 주징하고 있다‘ 다만 벙변을 섣명히‘ 

는데 았어서는 잉상션의 주장을 따르고 있지 ~; & 
디. 즉 ‘‘g 
호 JI”l으l 적 λ1주는 작용이 손상되는 것으로 이해 

히고 있디 이에 비해 꺼波元랜은 씨氣가 지나치 

게 적셔져 i설한 곳에 싸져버리는 것으호 섣명하 

고 있다 

이상의 두 의기의 주장윤 따르게 되면 械-머;1 

苦-心, 감 ”싸 '¥-JJm. |誠 쁨으호 연결이 되어 五

~*으l 오행애속괴 일치하게 된마‘ 또한, 본문의 내 

용 중 五妹의 괴·다 섭취로 인한 병변의 섣명을 비 

교적 간단하거l 풀어 q갈 수 있다. 그라니 이들을 

세외한 대부분F의 의기탈은 원문윤 고치지 않은 채 

본문을 션명하고 있는바, 원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플 쉽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마. 

2. 원문을 수정하지 않고 해석한 경우 

대부분의 악가플은 원문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혜석하고 있다. 그라고 병변의 해석빙볍에 있o] 

서 권lκ판 ii行배속에 맞추아 설벙하고 있마. 묻 

콘, 오행배속으로 벙변의 션명이 힘든 납味와 혐 

l決의 경우1 몇몇 의가뜰은 itP未의 ‘’游採”한 성질 

과 펀|.의 ”操”히지1 하는 성칠로 설맹을 하기도 

히였디‘ ζa]나 대부분의 의가뜰이 오매푼 오행 

배속에 맞추이 션명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 

보변 디음과 갇다. 

1) 王m

8) )'Jilb디언, 『<\\:IHJ셈澈J, λI\헤j마」l‘ J: .. 띠l‘, 1984,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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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째은 醒味와 1=t味9) 그리고 觸P未에 있어서는 

五味의 오행배속으로 설명을 하면서, 휩味의 경 

우는 “操”하게 하는 성질로 해석하고 있마, 한편 1 

쭈p'*에 있어서는 「藏氣法時論」 의 문장을 인용하 

여 힘과 관련시켜 섣명하고 있고, 그 니l용에 있 

어서 ‘ /iJ:iijliWi~. 精神乃央’을 병변이 아닌 긍정적 

인 의미로 해석하고 았다10) 이와 갇은 왕빙의 

해석은 병변의 설명에 있어 연관되져 못하고, 또 

한 辛味역 경우는 과다 섭취로 인한 뱅변을 섣명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아닌 긍정적인 의 

꾀로 섣명하고 있다. 

2) 馬聽

馬꿇는 五p츄、의 성잘얘 대한 분석은 배제한 채, 

일관되게 五味블 오행애속에 맞추어 병변을 섣명 

하고 있다. 마시의 맹연에 대한 해석흘 분석해 

보면 自傷, 五行의 相克1 子乘댐, 母乘子으1 4가 

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11) ‘ 

9) 박味傷에 있어서 왕빙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 
다 허나논 tt1태륜 과디허가1 선취히면 ‘i~Nt:’하게 히 
는 성질이 있음을 지적하변서 ‘心氣댐滿’을 설명혀고 
있다. 또 다른 히나는 꾀味가 오행상 土에 배속되는 

것을 이용하여 ‘士克水’의 판계쿄 ‘色씌, 띔氣不術’의 
병변을 설명하고 있다 

10) 훼땀春 主쩌, ri1'!쉬f해經素問校ii』, 人R↑힌r1tw版패, 
1992년, 54쪽 

”뼈싫多食之} 令,AJ>l, 1]、硬不利, lti)llf 多밟波, i폭f波內i益~I) 
ijf葉짧, 따껴공짧, "'J牌웬之氣f잉而不行, 何춰? 木며I)土 
th. 織多食之, 令AJU~뺑絲短, 又令,~、氣JfPlr뷰께不行 {미 

춰? 해lit:血也 大骨氣勞, 빼歸띔也 it多앓之1 令A心
問, itl'i=.i帶얹, 故令氣n범滿而l염不平, {可者? 土tlD水tl1.
術, 平lli. f팍性뿐J않, 又養JJW.뿜, 故牌氣不댐, 볍氣랬E휴. 
Y且, 뼈t묘 ↓池, 援也 央, 久也 辛性j맴澤, 散養於節, 故
令Jfii援씨1Jl:ilMl, 精빼Ji久, 何者? 辛찌ll!Jfili. 「꺼앉氣i1'n칸 
論」 라JJf欲散1 急食辛以散之, 머辛補之 ” 

11) 馬時 짧, 『학ffi內經素問注뽑繼댔』1 AE했i生/J\)없社‘ 
1998 Ti쪽 

“是故職所以生m끄, l채過予醒, 則,yf氣律i't jjjj木1짧士 
붉 j따氣從ifimt:띤양. 職[껴以生‘쯤也j nt過予|誠, glj大’뎌· 
원1 p1j_l節之테띔高·띔·며, 띔氣反傷, 大骨氣勞, ;}Jff,克

火, 令AJJIL까j短縮, 心氣Jfll폐돗. n所以生[친也‘ '*;웬주 
펴, QiJJil깎8有f!,f;, 子來乘JJJ:, 從前來者짜힘%, TfIT·C펑II펴 
패, 」」士往克水, f펴:tt;所將, 黑色~Ht, 딸氣不짜其zp.풋. 
;품D『以生心켄2, l\kj헨주품, 셔lj품反傷心, 떠”乘子, 火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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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吳昆

吳옳은 醒味, it味, 輪味에 있어서는 오행배속 

에 맞추어 오행의 상극관계로 병변을 설명하였 

고, 고미의 경우는 “堅爆”하게 하는 성질을 이용 

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心氣瑞滿’의 경우는 왕벙 

과 마찬가지로 감미의 “帶繹”한 성질로 설명하고 

있마. 그러내 辛味의 경우에 았어서는 일면 왕빙 

의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 설명방법에 았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즉, “節願펴뼈’에 대해서는 왕 

빙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辛

味는 오행배속상 金에 속하는데, 金은 水를 生하 

게 되므로 水가 節을 길러주게 되고 그 결과 節

服이 윤택하면서 이완되어 자라게 된다고 설명하 

고 있으나, 본문 전체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주장 

을 하고 있다 한편, ‘精神乃央”에 대해서는 신미 

의 ”發散”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神氣가 수렴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병변으로 설명을 하여 왕빙과 

다근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12). 

4) 張介寶

張介흉은 苦味를 제와하고는 매체로 오행의 상 

극핀-게로 병변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여러 의가 

들의 주장을 따라 #味의 경우는 퍼、氣빼滿”을 # 
味를 과다하게 섭취한 결과 上魚에 i쌓援하여 냐 

타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辛味를 과다 

섭취하여 나타내는 “精神乃央”악 경우는 吳옳의 

주장을 따라 辛味의 發散하는 성질로 설명하고 

陳士r R뿌氣不能i需澤, 몹氣乃反加멸옷, 蓋:m氣有·縣, ~I」
뿜탤i:!1. 辛所J:).生”며也, lκ過手辛, 金%克木, ll'Ji~llWI.뼈, 
精神至즈유而廢훗,” 

12) 맺챔 현, 孫댐j디', )JI희n 點校, 『뀔팎內經素問吳낌f』, 

學짧出版社, 2001, 15∼16쪽 
“較IW入빠, 若過手醒1 則RF多律波, 木實則克土, 故牌
純, 빼入뿜入骨, #밟k縮E쯤物, 故過食之能令骨勞短ll!L.

又輔從7]<.化而走血, 水!協則火i찌 故心氣때‘ it性i帶繹,
故令氣P밟i빼 #從土1~, 土克則害乎끼k, 故見色黑而神
氣不平 衛, 平행, 所以챔찍꺼而取平者也. 좀性뿔操, 故

R방氣不濤, 몹喜싫, 故뿜氣彈庫‘ HL ii웹也. 뺑, 緣也‘
央, 쨌|司. 辛從金化, 生水찌養節, 故令節ij!Jlj맴而빠長 

辛主發散, 久散則神氣不J'.i(, 是~f휩페빼싸也‘” 

『素問·生氣通天論』의 五味傷에 대한 考察

었다. 한편, 苦味의 경우는 독득하게 고미의 파다 

섭취로 心陽이 손상을 밍어 牌를 길려줄 수 없는 

것, 즉 “火不生土”로 설명하고 있다, 즉 心이 때! 

를 길러주지 못하여 牌氣가 윤태하지 못하고, 결 

과적으로 牌氣가 운화 작용을 못하여 몹氣가 留

i帶하는 것으로 설병하고 있다13) ‘ 

5) 張농때엠 

張志總은 오미를 일관되게 오행배속에 맞추어 

오행의 상극-관계로 뱅벤을 주로 설병하면서, 몇 

몇 병변에 있어서는 기존의 의가들과는 다픈 독 

특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납味의 ”心氣~밟滿’에 

대해서 it味를 過하게 섭취하면 土가 實하게 되 

어 心氣가 자식인 牌로 전해지지 않아 생긴다고 

섣명하고 였다 또한 苦味에 있어서는 子母의 氣

가 상통한다는 것과 陽明服이 心과 絡屬의 관계 

가 였다는 전제아래, 苦味를 過히게 섭참하면 母

의 氣인 心이 盛하게 되어 결국 子의 氣인 핍氣 

가 彈해진마고 보고 있다 뽑氣가 彈해지변 牌陰

과 끊어지게 되어 牌가 뽑를 위헤 律뾰을 수포하 

지 못하게 되어 “牌氣不橋’의 병변이 나타나고, 

牌가 진액을 수포하지 못함으로 인해 “뿜氣乃훔’ 

의 병변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대 . 한편, 

辛味의 대劃l벼乃央”의 경우는 辛味가 盛하게 되면 

操하게 되어 진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얀해 

정신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설명히고 있 

다14) 

13) 眼介賞 編著, f찢없찜』, ~i:p社, 19RO, 394∼395쪽 

“律, 짧也 較入딴, 過千醒則H氣j益, 醒從*;化 木평{Hlj 
克土, 故牌氣乃紙‘ 敵入뽑, 뿜主骨, 過千職~lj傷띔, 故
大骨氣勞, 勞, 困않lj也 여없走血, 血傷故ll!U치k돼떠1 때없從 
/)({~. *~쨌IJ5<':火, 故·G、氣¥n. #入II빙, 過千섬펴lj뿜授 lτ 
뚫, 故心氣P뽑滿 녀-從土ft, 土勝則*病, 故黑{3}jl;'f外
而賢氣不衝千內‘ ↑힘, 平따 苦入,i;、, 過子苦則心陽受傷,
而牌失所養, 氣乃不橋, 浦者, 潤也 H뿌氣不橋則뽑氣& 
i뿜, 故티乃탤, 탤者, d흉滿之댐. 五味論티, 뿜入f띔, 
五짧之氣皆不能將苦, 苦入下院, 三崔之펴皆셔j而不通, 
故變1區者, 其義亦此 浦흠f需 t묘, 壞ti!,, 뼈, 鏡也 央,
멧둡], 辛入뼈, 過予辛則9며氣乘Jlf, Jlf±IVi, 故節”~rn뼈, 
辛散氣NIJ精神純傷, 故터乃央, m.音it, 將魚, E휴1~~二切. 

뼈 Ji띠, 始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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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高士宗

i돼士宗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가와 같이 五味를 

오행배속에 맞추어 대부분의 병변을 五行간의 相

克펀계로 션명하고 있고, 몇 가지 뱅벤에 대해서 

독특한 친해콸 제시하고 있다. 1t味의 ‘;L、氣II制隔”

에 대해서 띔士宗은 남味가 과마하게 되떤 土氣

가 盛하여 水기· 억제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 水

가 펴하게 되어 火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므로 心

氣II밟폐의 종싱-이 나타난다고 설맹히끄 있다. 뿜 

l宋의 과디에 있어서는 “火克金”의 원칙아래 설명 

하고 있디 즉 nm는 天氣이고 JM는 地氣인데, 苦

味의 과디로 金이 억제를 받아 天氣가 내려가지 

못함으로 인해 地氣7}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5~ “싸!떤不浦’의 병변이라고 셜명하고 

있다. 아울러 j씨l氣가 不滿함으로 인해 몹가 지나 

치게 생하게 되어 볍氣,가 操寶하게 된다고 해석 

하고 있디, 한편, 꽃味의 과다어l 있아서 節과 m& 
을 구분하여 션맹히연서 1 情神올 服과 관련시켜 

섣명하고 있다 즉 후·味가 과마하게 되면 ”金克

木”의 상황이 발생하여 陰精이 )jfo] .=t:.하는 節을 

영잉히지 못하게 되고, 木이 金의 억제플 받아 

죄퇴함으로 인히l 火륜 生하져 못하여 心이 主하 

는 服이 손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火가 生하지 

못힘으로 神氣기 뼈에 충만되지 못히게 되므로 

”精꽤乃央”의 병변이 나타난냐고 설명하고 있 

다l5) 

14) 鄭林 」폐, 『9싫파l맴짧w,全맘·퍼쉬f內經素i펴갱~it.』, 中

1~1r11짧했IHI따퍼, 1999‘ 19쪽 
“腦~;入!T, Ti過手립샀, &1써多i떤波, 7'11:i益手nt, HIJJJ빠氣 
77*띤其띠뺑@핏. 大·섭r, II~핍之감, ’품之lffili. 過食빼則傷 
퓨, 放쉬氣勞{깡, 水때盛則fici:土, trli:IVLI쇠知쐐, 水上淡心,
1얹心氣찌l짧 t!l,. l\t過f /J, 則土氣합돗, 土힘WJ心氣不 
能꾀j之予子, Mi:”밟滿ill, 업主水, 其t'.I팩, 土J'CQIJI易뽑, 
l파~펙mi'i옆氣不平, 陽때絡屬ιL、’ 子母之氣.113通也, 五
l껴‘入법, 꼼)\:;入心, |·;헨手품, Qlj母氣盛삐댐氣個, 뿜氣 
5fla!IJ떼싸陰柳$1'.J핏, 얘기;쩌띔뺑*웠其i멸뼈, 而牌氣不j需
핏, JI빙不1뺨웹, 넓〔묵氣乃델. 따, 품·I따 ill, i넓jljlili. ”며, 

附빼ili‘ ~氣해盛則”F氣受f까, 故!Bi에&’씨뼈llili. 央쨌同 
辛흉QI}짜, 펴t波끼、能相Jjjt, 而精神乃受其싸t디,” 

15) 담士宗 폼, 孫l렛’ti, 方向紅 點校, 『펴땀內땀素問直jfjlf. 
』, 장~}[U:\)빠iill:, 2001, 22 ∼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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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가들은 

五味의 오행꽤속에 의거해 병변을 설명하고 있 

다, 다만, 람味의 경우는 鴻援한 성잘로 인해 병 

변이 발생할 수 었음을 제기하였고, 苦味의 경우 

는 堅爛한 성칠로 인해 병변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마. 그러나 대체로 五味의 성질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다만 오행간의 쌍관관계 특히 

오행의 相克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 

찬국 교수는 주로 五味의 성질, 즉 醒nt(수댐), 

람!!未(완만), 구한味(견고}, 辛味(발산)로 병변을 설 

맹하고 있다‘ 또한, 五味를 오행의 배속에 맞추는 

설맹에서 탈피하여, 醒-JFF, 뼈-뽑, 립--心, 苦 牌

의 배속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辛味의 경우 오 

장배속에 대한 설명이 빠져 았다16) 

3. 논자의 견해 

논자는 이 문장의 원문 교정 여부에 대한 상반 

된 주장에 매해, 원문을 보존하는 주장을 따르되, 

오미와 오장의 베속에 대해서는 『素問·藏氣法時

퍼』의 내용으로 션명해 보고자 한i::t. 「藏氣法時

論」 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빔;欲散, 쉽;食辛以散之, !tl辛補之1 명찢i핑之. 

,i:,欲쨌, 急、食觸以軟之, 用誠補之1 1t1횡之 

“醒者, Hf之味, 過醒則Hf氣以밤1 !f氣以律, Hf木盛也,
”f木盛, 則H방士受해il, 故빼氣lJt:i!o. 是핑갖1*.生Rf, 太過Qlj
傷牌옷 &輔, 흡之味1 웹主엽’, 過예뼈lj大骨氣勞 大骨,
II꿨흙之댐, 뿜之府t.12. 氣勞, 骨氣?옳盛, 能任其勞也, *김 
”L心氣찌l챔.. 딸기〈盛, ]!lj心火受fl;lj ‘ 心氣;I、짧從↑~·if↑'j[ijj 

il:l千j”L表, 故短llJL,G、氣J!P. 是職l\tι띔, 太過]!lj傷心옷 

tt者, 土之n!, II빠뿜之所主也 過#, M土氣盛, 떼水受 
얘IJ, 水虛不能해lj火, 故心氣II制햄 7]'(受土!/”l‘ 故色많 뽑 
氣不術, 術, 平ili, 是 1~·1냈生빼, 太過j\lj傷딸훗 혐者, 

心之|*, 過품, 則火克뼈金j Mi者, 天션L ”~q종, f샘也1 天
氣不降, 則地氣不升, 故9명氣不滿. i需, ?뿜뼈%也, H왜웰i행 
土, 뿜1!.),~士, 兩土相齊‘ 今|쐐氣?f'j땀, ~lj 뿜氣過짧, I& 
몹氣l'J탤. 훔, 險寶也. 是苦1!$.1£.ι、’ 太過]!lj뻐金受체IJ, 
不與地氣,ti티交잣 i.§., 作|펴, 央, 作짜. 辛者, 싸之II*, 過

￥, 則Hf木受lllll, 不生心火, 故節HIKI펴째‘ i'i)j者, llf所主,
9따者, ,c,、所主ili. 節;Jjl[[lll.뼈, 則|끊精不옮手쩌\, 神氣不充

千!!&, I&精神乃뺏 是辛llt生師, 太過則傷llf옷.” 
16) 朴贊國, 「縣맘國詳, 강'i'!ft內經素問注經』, 慶熙大學校

出}%局, 1998, 55∼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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牌欲援, 急食#」;k援之, 用훔i흙之, ti輔之

뼈欲따, 急食醒以收之, 用醒補之, 辛寫之,

賢欲堅, 急食苦以堅之, 用뽑補之, 빼휩행之 17) 

이 문장은 오장의 苦欲補鴻와 관련된 문장의 

일부분이다. 오장의 苦欲補i寫 이론은 오며의 배 

속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의거해 설병해 보도록 

하겠다. 이 문장에서 제가한 오장의 “欲”은 오장 

이 !J'~氣의 침입을 받아 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장 본래의 가능을 되찾아 화복되고자 하는 것 

이다18). 본문에서 제기한 “散, 軟, 繹, 收, 堅’1은 

오행의 속성안 “生, 長, 化, 收, 藏”과 그 의미가 

서로 통한마고 볼 수 있으나, “欲”의 의口l는 병적 

연 상태에서 벗어내 오장 본연의 정상상태로 회 

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였다 그 

러냐 이미 병이 든 상태이므로 정상 쌍태로 회복 

되기 위해서는 오미의 도움이 펼요한 것이다‘ 

「藏氣法時論」 에서 말하는 五味의 補鴻는 精氣

를 補하고 쩌氣를 i寫하는 일반적언 개념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 補는 오장o] 하고자 하는 

欲의 방향대로 도와주게 되므로 補라고 하였고, 

鴻는 補法에서 나타난 氣의 흐름과 반대로 작용 

하기에 펌라고 표현한 것이다. 즉, 補는 %氣에 

의해 억제를 받고 았는 오장이 본래의 성질올 되 

찾게끔 氣의 흐름을 소통시켜 주는 것이고, i寫는 

補法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오장 내부의 氣를 보 

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19) 그러므로 鴻法에 

쓰야는 味는 오장의 本味와 유사한 특정을 가지 

게 되는 것야다20). 

17) 洪元*헨, 『精校 黃권'fr덩經素問』, 東洋醫學liff究院 出版
部, 1981, 88∼89쪽 

18) 터樹'~. 『內經 運氣篇의 氣妹 連用어l 대한 댐院』, 경 
희대학교 대학원 한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1쪽 

19) 前編書, 11∼ 12쪽 

20) 前해뿜, 12∼13쪽 

府, 뼈, ’뿜익 경우는 鴻하는 味가 五藏의 本味와 동일 
하다. 다만, 心은 람味, 牌는 苦妹로 되어 있어 本味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백유상은 #味는 陽氣를 보 
충하여 心火를 돕고, 苦味는 牌어l 생기기 쉬운 i騙l

『素問‘生氣通天論』의 五µ,未傷에 대한 考察

이상에서 제기한 「藏氣法時論」 의 오장과 오 

미의 補j寫 가운데 i寫어l 해당되는 味를 오장과 연 

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Jjf- 醒, 心 납, 牌 苦t 뼈-辛, 賢-離

o] 내용을 가지고 「生氣通天論」 의 五味傷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味過於醒, R꾸氣以律, 牌氣乃組

醒味는 Jjf과 관련되고, 또 수렴시키는 성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醒味를 과다하게 섭취하 

게 되면 府氣가 퍼지지 못하고 수렴되어 넘치게 

되고, 木o] 盛하여 木克士를 하게 되므로 꽤氣가 

끊어지게 된다‘ 

2) 味過於觸, 大骨氣勞, 短뼈, 心氣,1rp

輸味는 뽑과 관련되고, 骨은 五體 가운데 띔의 

體이다. 그랴므로 職味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띔 

氣가 盛해지고, 賢이 주관하는 骨의 활동이 지나 

쳐 수고롭게 된다 또한, 水克火로 인해 心의 활 

동이 위축되므로 心血의 영양을 받는 聊肉이 위 

축되고 心氣가 억제되는 것이다. 

3) 味過於남, ,G、氣P밟滿, 色黑, 賢氣不衝

it味는 心어l 관련되고, 또한 緣하게 하는 성질 

이 있다. 그리나 납味가 과다하게 되면 援한 성 

질이 지내쳐 짧繹하게 되어, 心氣의 운행이 저l매 

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心氣瑞i짧이 나타내게 

된다 한편, #味의 과다섭취로 心火가 교盛하게 

되면 잔액이 타게 되므로 얼굴색이 검게 되고, 

水火不濟로 안해 賢氣不衛하게 된다‘ 

4) 味過於苦, 牌氣不i需, 뿜氣乃]享 

苦q未는 牌와 관련되고, 煥하게 하는 성질이 있 

다. 정상적엔 상황에서 苦味는 爛한 성질로 牌의 

를 제거히는 작용을 가지고 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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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설!fr‘를 제거하o:] 싸의 운화작용을 돕게 된다. 그 

러나 뿜味룹 과마 섭취하게 되면 뺀가 윤택하지 

못하게 되니, 이젓이 바로 “柳氣不끼“l 다‘ 牌기­

작셔지지 붓하여 건조해지면 운화직용이 재대로 

발훼펴지 못하므로, 몹에서 }찮熟작용이 끝난 수 

곡지가가 그대로 매꼴걱 있게 되어 뿜가 두터워 

지눈 것이다‘ 

5) 빼過於辛, liJJH따rn빼r 精神乃央

=‘t‘l껴;는 ’'Mi와 관련되고 發散하는 성질이 있다. 

판l태플 과다하게 섭취하면 金氣가 샘하게 되어 

金克木하게 되므로 H이 초하는 節WK이l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發散의 작용이 파다하므로 뻐M 

이 늘아지고 막혀게 떤다. 또한, ￥|체의 과다로 

氣괄 발산시키는 작용이 지나쳐 氣가 浮빽하게 

되는데, 께1j1氣도 氣를 띠라 훈어지므로 精神이 손 

상올 입게 되는 것이다, 

III. 結論

『*!볍·生氣通天폐』의 五|κ傷파 핀련된 내용은 

Ji:減이 파|*에 의해 영양되지만, 五味가 지나치 

게 도l벤 도리어 h減올 傷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디. 。l 문장파 관린된 역대 의가듭의 해석은 

대채또 37]지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h味플 

오행매속파 맞추만서 기존의 오행배속과 일치하 

지 않논 것에 대해 본문을 수정하는 것이니, 楊

上합파 f}i皮Jι팬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味

와 폼味의 갱우 오행배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관문의 내용올 낀- 뻐1, 苦-心의 배속으 

쿄 수정하았다 둘째,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五味

달 오행폐속에 맞추어 섣멍하는 것이니, 대부분 

의 의가듭이 이애 해당된다‘ 이들은 Ji味의 과다 

얘 의해 나따니는 병변에 매해 대부분 오행간의 

싱호핀계로 젤명하변서, 이라핸 오행의 성호관계 

로 해식이 힘든 itl~와 苦I*. 'YI채 등의 경우는 

lij\;.의 성질로 설1성하기도 한다 셋째, 오행 매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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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여끼지 않고 五味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 

로 섣명한 경우이다. 

「生氣通天詢」 의 五味傷과 관련된 문제는 

「滅氣法時論」 애 기술된 五藏의 苦欲補泡와 관 

련된 내용 가운데 “i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두 편의 내용을 연결하여 五味와 

五藏을 관련시켜보면 맑-醒1 ,~、 남, 牌-苦, 師­

￥, 띔-職의 배속관계가 나타나게 된마. 이러한 

배속관계는 기존의 오행애속과 관계가 없지만, 

五味의 성질 醒(Jj~敏), 苦(堅媒), 남(緣), 辛{發

散), 빼(1歐)을 이용하면 오미의 과다에 의해 나 

라내는 병변을 일관되게 설맹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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